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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장로 i 안수집사·권샤기도회 충현전도대기도회 
금주 호~요일(24일) 저년 7시 30분 갈랄리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15분 베다니흘 

귀신들린 0에 때문에 혼이 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말씀히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 
라!' (막 9:29).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호흡이며， 주님과 김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됩나대삼상 12:23). 또한 기도는우리의 힘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는 전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패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 
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얄팍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을 포기하는 기도에는 나는 주님에 의해 존재하 
며 주님의 돗으로 λ}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시간은 자신을부인까 16 : 24)한 λl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 
다. 이처럼 자기 부인의 믿음을 찌고 금주 24일(화) 저녁 7시 3댄부터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 

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 

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 

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 
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3). 전도는 생명 
을 살리는 일입니다. 축어가는’ 영혼이 아닌 

이미 !죽어있는’ (엠 2:D 영흔을 살리는 일입니 
다. 이 일을 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기도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충현 교회 전도 
의 선봉에 있는 충현 전도대는 기도와 전도의 

균형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기 전에 전도대원들은 기도를 통해 

이미 영적인 승리를 맛본 채 ‘죽어 있는’ 영흔 
들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도의 때입니다. 금주 수요일(25일)에 
도 변함없이 오후 1시 15분에 베다니 홀에서 기 

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까지 

계속될 전도와 기도에 전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잠을부탁드립니다. 

이미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24시간 연속 기도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껴는 기도할 
때에 네 골빙벼l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φf 

6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교회 사역의 원천적인 힘이 되는 기도를 매일 365일 끊임 없이 드리 
고 있습니다. 이러한 7]도가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까지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는 일부직분자들만의 몫이 아닌 전 성도가함께 해야할가장중요한일입니다. 특별히 현재 우리는많은기도제목을가지 
고 있습니다. 우선 위임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합니다{약 5:퍼. 충현의 5대 목표가주님의 뭇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 
도해야 하며， 특별히 선교와 전도가 성령의 은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대롬 1:9, 골 4:3). 충현 복채이 십자가 복 
음으로 정화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구해야합니대벤전 4:7). ‘기도를 항상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골 4:잉. 
이번 기도회에 참석하기 전 모든 직분자들은 귀신들린 아이에게 흔이 났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 

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행 8:22)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회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기 
도를통해주님의은총을감사하고기뻐하는기도회가되길원합니다. “쉬지말고기도하라’(살전 5:17) . 

구약성경은 인류의 구속자로서 이 명에 오실 메 

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 

다 그리스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창세기 3장 15 
절로 여인의후손이 뱀의후손의 머리를/핸}게함 

으로십자가의 사역을통하여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그 

를 통히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길을 보이셨고생 

12:1-3), 다윗에게서 태어날 후손 가운데서 영원한 
왕위와， 영원한 나라에 관한 약속을 히짐으로엠하 

7:12-16) 그리스도의 니라와 왕위의 성격을 증거 하 
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와왕위는십자가 

의 죽음과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짐을예언하고 있습 

니다. 특히 이λ야 선지자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등고난받으시는종으로서의 메시야에 관해서 기록 

하고 있습니다{사 53장).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이들을 보내시고않 4:4), 

아브라함과디윗의 지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마태 

는 기록하고 있습니대마1:J} 특히 마태는유대인들 

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 

을 증거하되， 그들을 로마의 속빅에서 구원하여 이 

땅에서 태평성대를주시는다윗의 지손이 아니라아 

담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증거하 

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서 

질병이 치유 받으며， 앉은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뜨는등 육신의 기적을보기를 원하고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표적은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가물 

고기 뱃팩l서 밤 낮 사흘을 있었던 것과길이， 예수님도 사흘 간 땅 속에 계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표적이었습니대마 12:38-때1). 이를 위하 

여 골고다로 7)셨고 십자'7]를 지심으로써 이 땅의 영흔들을 죄와λ}망의 권세에서 건지셨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강림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십자가에 못빅ν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대행 2:36;4:10;7:52;10:39-40;13:27....:28). 이전에 사도탬l게 있어 

서도 십자기는 걸림돌이었고(마 16:22;20:20-22;녹 9:44-45;18:31-34), 십자가는 부끄러움 
이었습니다. 그들은세상 영광을 원하였으며까 20:20-2잉， 그들은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겼지만， 오순절 후에 그들은 십자가의 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햄 

다른사도들은십자가에못박히신그리스도를증거했습니다.사도바울도마찬가지였습니 

다. 다메섹에서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전하는 

자로 비꾸어 주셨습니다 그가 전하는복음은 십X까의 죽음을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십 

자가복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증거한근거는십자가의 죽음을통히여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방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대골 

1:2이. 그리하여 바울은 십자가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어l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고 외쳤으며껄 1:8),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작정하였다고선포했습니대고전 2:잉. 

마지막으로， 신약성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고난과 죄 

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지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새 하 

늘과새 땅을비리볼 것을말씀하고 있습니다{벤후 3:12-13)， ‘오실 그리스도， 구약의 약속대 

로오신 그리스도， 그리고장차다시 오실 그리스도r 성경 66권은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 

거하고 있습니대요 5:3~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골 2:2,3) 
구세주로찬%봐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흘대로 예수 그리 

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히심으로 말미암아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산소[한1 있게 하 

시며"(1벤전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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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YING THE TRUTH 

“ You were running well; who hinderedyoufrom obeying the trl!th?" 

(Galatians 5:7) 

| n today s Bib|e verse P%aa삐u비뻐j끼씨|내띠q미uestioαr뼈e Ga허|떠a때t디i떠an c뻐C야며hu뼈j 

their f떠au비j끼Ity wa메ys . When h며e f셰irs앙t came to them and pαre않ac이he어d the 

gospe잉1 ， they imrηlmed이la하te티Iy accepted the sa히Ivatior이n God’s grace makes 

avairable through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 They believed in 

and experienced righteous living. Even though he was ill on his 

former visit, they had not scorned him but had treated him as Christ 

had treated them (Ga l. 4: 13-15). With such great past relations', he 

now wants to know who changed their minds about the wonderf비 

truth he shared with them. The Galatian church knew and 

witnessed God’s powerful secret, which is,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Rm. 1:1 기. They knew the power and the truth , 

"For if w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2 끼m.2 : 11). ‘ 

They should have been deligent to present themselves approved to 

God as workers who do not need to be ashamed , accurate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 but they did not. They turned away from 

the truth, which is why Pa비 questions them in this letter. 

The Galatian church had deserted grace to retreat into law 

because of certain Jewish Christians (the Judaizers) who were 

teaching that merit-salvation through obedißnce to the law of 

Moses was necessa미. These false teachers were misrepresenting 

the gospel of Christ. ‘ Paul responds, "1 am amazed that you are so 

quickly deserting Him who called you by the grace of Christ, for a 

differentgospel; which is really not another; only there are some 

who are disturbing youand want to distort the gospel of Christ. But 

even if we, or an angel from heaven, should preach to you a gospel 

contrary to what we have preached to you , he is to be 

accursed" (Gal . 1 :6-8) Paulexplained to them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by faith plus nothing, and of sanctificationby the Holy 

Spirit, not the Mose’s Law. His response, given in the f비 1 apostolic 

authority received from Christ. forcefully negates all theologies that 

teach salvation by faith plus human effort. 

In today’s churches, there are many false teachers, both pastors 

and congregation members, who prefer fame to preaching the 

gospel . Jes니s warns, “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will show great signs and wonders , so as to mislead , if 

possible, even the elect" (1\11 t. 24:24) . We are living in a time where it 

is difficult to find a true church because so many people want the 

church to be f니 n a 

could not keep His law, or pay the price for our failure . Pa비 explains, 

"nevertheless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even we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so that we may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since by the works of the Law no flesh 

will be justified"(Gal. 2:16). Please be caref미 of false teachers. Just 

because someone is famous, a good oral speaker, or great leader 

does not mean they know and preach Jesus. 

Besides false teachers, when Christians start fighting and arguing 

they easily lead themselves away from the cross . They begin to 

think about other things and start disobeying the gospel . Paul 

warns, "But if you bite and devour one another, take care that you 

are not consumed by one another"(Gal . 5:15). Christians who 

practice fighting love the world, and end up forgetting about Jesus, 

the cross, and Gods |ove. Thew f|ghung disp|ays the|r |ac|< of |ove. 

John 13:35 says , "By this all men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have love for one another." Paul told the Galatian 

church , “ For the whol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 in the 

statement.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Gal. 5:14). 

Even the primitive church started arguing over who was better; Paul 

or Apollos (see 1 Cor. 3:4) . James 3:16 sums up the situation, “ For 

where jealousy and selfish ambition exist, there is disorder and 

every evil thing." Remember, "wisdom from above is first pure, 

then peaceable, gentle, reasonable, f비 1 of mercy and good fruits, 

unwavering , without hypocrisy. And the seed whose fruit is 

righteousness is sown in peace by those who make peace" (Jas . 

3:17-18) 

Desires of the flesh also hinder you from obeying the truth. You 

must follow the Holy Spirit, not your way of thinking. Galatians 5:17 

says, "For the flesh sets its desire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for these are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o that 

you may not do the things that you please." The Holy Spirit guides 

and directs your life . Youdo not live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Your body always fights against the Spirit, and if you give in you will 

always lose. You must listen to the Holy Spirit, then you will obey 

the truth and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will grow in you,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Gal. 5:22-23). 1 hope you hav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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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너희를막아 

~ 진라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갈 5:7) 

누가너희를막아 

본문말쏟n서 비울은잘못된 길로돌아선갈라디아교인들을행H 질문을하고 있 

습니다. 비울이 처음그맑l게 복음을전했을때 갈라디아교인들은즉시 순종하였습 

니다그들은은혜로원하나님이그리스도의죽음과부활을통해구원을허락랬 

l 만복음을 믿짧니다 그앓복음을진실로 믿랬 십X꽤 잃걷고 있짧 
니다. 때문에 지난 번 방문 때 비울이 병들었엠l도 불구하고 갈라디아교인들은그 

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대했던 것과 같이 바울을 대했습니다낄 

4:13-퍼. 이처럼 복음에 온전히 순종했던 갈라디아교인들이 변했습니다.t:l않은도 

대체 누가복음의 진리에서 그들의 마음을돌이커게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곧 ‘찍인은 믿음으로말미잎J-o}살리라’(롬 tr끼라는 

진리를몽소 알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주 

와함께 죽었으면 또한함께 살 것이요~' (팀후 2:11)라는 말에 담긴 능력과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인정된 일문으로 자신을 드 

러내며， 진리의 말샘 온전-0-] 붙잡힌 바 되어 살7] 위해 부지런-0-]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진리에불순종했습니다. 비울 

은이점을지적하고있습니다. 

1 거짓교사들 
갈라디아교인들0] 은혜를 내던지고 율법으로 돌아선 것은유대출신의 몇몇 신자 

들때문이었습니다. 뜰은행위에의한구원을가르치면서모세의율법을지키는것 

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이거짓교사들은십자가의복음을흐려놓았습니다.비울 

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다른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요 

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뺨l라그러나우리나혹 하늘로부터 온 천λ}라 

도우리가너희에게 전한복음외에 다른복음을전하면 저주를받을지어다’엘1:6-

8). 님}울은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과， 거룩하 

게 되는것은모세의 율법이 아니라성령에 의해서만기능하다는복음의 진리를설명 

했습니다. 바울은·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사도의 모든권한으로， 구원을받기 위해 

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어떤 가르침도 강력하게 반박했습 

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목사일 수도， 혹은 성도 

의 한캠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0]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인기를 얻 

기에 더 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꺼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큰표적과기사를보이어 할수만 있으면 택하신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까 24:없) 우리는복음위에 굳거1 서 있는교회를찾아봐 힘든시대를살고 

있습니다. 많은 시람들이 교회에서 재미와 오락적인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십자가의 복음을 위한교회를 원해l 않습니다. 비울은갈라디아교인혐l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예수안에서는힐례나무할례가효력이 없되사랑으로서 역사 

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히. 유대출신 신자들이 자신들의 유전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갈라디아교회는은혜 안에서 잘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출신 신자들이 예 

수님보다모세의율법을더중요하게여기면서할례를해야한다고말하기시작했습 

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연히 전힘1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너 

무쉽게 복암1]서 흔들리고말았습니다. 복음은오로지 우리를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의 사랑과이를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반을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우리 힘으로는 

갱생관목사 

율법을지킬수도없고，죄값을지불할능력도없기때문입니다.바울은설명합니다. 

‘X범이 의롭게 되는 것은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 말미암는 줄 01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힘을 얻으려 료에라 율법의 행위로 

서는의롭다함을얻을육체가없느니라’낄 2:16). 거짓교사들을주의하십시오. 유명 

하고， 언변이 좋으며， 뛰어난 지도력을 지녔다고 해서 꾀 예수님을 알고복음을증 

거한다고말할수는없습니다. 

다툼과논쟁들 

거짓교사외에도신지들이 다툼과논쟁을일삼다보면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쉽 

습니다. 다툼과 논쟁에 빠진 신지들은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고 복음에 불순종합니 

다이런자들을향해서비울은경고합니다.‘만일서로물고먹으면피차멸망할까조 

심하라’(갈 5:15). 다투기를 좋아하는 선자들은 세상을 사령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 
이나 십자개 하나님의 사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다툰다는 것은 사링이 없 

다는것을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찜 35절을보십시오. ‘너희가서로샘하면이로 

써 모든시람이 너희가내 제자인줄알리라" 비울은갈라디아교회를향해 말합니다. 

‘온율법은 네 이웃시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낄 5:1띠. 

초대 교회조차도바울과아볼로중에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전 3:4). 야고보서 3장 뼈절은 이 모든 상햄l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습니다. 

‘지기와다툼이 있는곳에는요란과모든악한일이 있음이니라" 기억히십시오. “오 

직 위로부터 난지혜는첫째 성결하고다음에 회평하고관용하고양순하며 긍흘과선 

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회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C약 3:17， 18). 

육체의욕심들 

육체의 욕심 역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빙F해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 

각。l 아니라성령을따라71야합니다 갈라디아서 찜17절은말합니다 ‘육체의 소욕 

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끄 

십니다. 우리는율법 01래에서 시는 것이 아니라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언제든지 성령을거스려씨읍니다 육신에게지면우리 인생은실패로끝납니 

다 그뿌로 성령의 음성에 민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우리 안에서 자리갈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사랑과희락과회평과오 

래참음과자비와양선과충성과옹유와절제니 이 같은것을금지할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우리의 삶가운데 이러한열매가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도하십시오. 확신 

하건대 이보다더 큰기쁨은없을것입니다. 

λ냄한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때금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뺨R핸 것 

은무엇입니까?빙F해되는모든것들을버리고진리이신예수그리스도께순종하십시 

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죄를온전히 회개 

하고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 

종하도록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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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형 (4교구장) 

적으로 참여하도록， 가르치며 돕고 있습니다. 둘째， 분기별로 권찰 영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복음의말씀을가지고성경을해석하며，성경공부를인도하는방법，구역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30. 40대의 전도의 날을 만들어 교구 
전체 성도7씨 연령층의 성도탬 대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미래에 교구를 이꿀 

어 갈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구 모임 시에， 1부에서는 교구목사의 말 

씀인도와교구장의교회 및교구소식 전달 2부에서는단기 선교팀을이꿀지역장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고 지역모임을 자율적으로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 

한훈련은지역장탬게 말씀을준비시켜서 십자가복음으로확실하게 서도록훈련시 

키는 계기가 되었고， 단기 선교에 가서도 말씀을 은혜롭게 준비하여 인도히는데 결정 

적인도움이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활동을 더욱더 강화하여 각 여전도회와 남전도회가 돌아가면 

서 우리의 담당 구역을 청소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전도회원들은 4교구가 담당하 

는회판을 7r꾸기 위뼈 ̂H원6애 나쁨 심고 일 년 동안물을주고 가지를 치는봉사 

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교구내에 있는각여전도회를통하여 여러 가지 전도활동 

및 교회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디아 전도회와 에스더 전도회가 

연합하여 서초구 관내에 있는 민사지방법원 분류심사원을 매주 방문하여 범죄 청소년 

들과상담하고 위로하며 그뚫 전도송}는 일 매주중대 부속병원을찾-01'가환X많에게 

일대일로 복음을 전하고， 봉천동 공부방 청소년 방문전도， 영등포 노숙자 구제 활동 등 

을 실시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 

다. ‘내가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녹 19:10)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또 다시 우리 교 

구식구들을향히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회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시마리 

아와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시니라’(행 1:에. 

뿌린 조그마한! ~l짖f들을 

4교구는 서초동， 반포동， 방배동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교구입니다.2005년도에 

는 12개 지역으로 늘렸고 14개 남성구역과 34개의 여성구역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모든교구원들이 교회의 공집회에 모이기를힘쓰고 열심히 봉사하며 순종잘하고복음 

안에서 회목하고 사램 넘치는 교구입니다.4교구는 금년도에 한 영혼을 그싹도에 

게로’ (녹 19:10)라는주제 하에 전체 4교구 식구가한 영혼을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령하여 교회로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 명이 한 명 이상의 

영혼을 전도하자고 권변하였으며 한 달에 한번씩 전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주변 전도 

에 120명의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석뼈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4교구 지역 

의 일대일 전도를 독려하다보니 4교구 지역에 있는 새가족 식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구역모임의 활성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역장들을 중심으로 준비하여 단기 선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 

다.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장을 팀장으로 하는 127R 팀과 3개 팀이 준비 중에 있으 
며 단기 선교훈련과 언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성구역 모임이 주님께 산 제사로 드려지는 모임이 되도록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20명 이상의 모임으로 정착될 것이며 14개의 남성구역이 207R로 확대 개편될 것 

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꿔l 속한남성들을찾아서 구역%띨이 기도하고 편지하며 전화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성구역 모임에 목 참석해야 한다는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아내들이 신앙이 연약한남성들을권면하여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30, 40대의 분들이 십자기를 지고 주님의 사명을잘감당하는 권찰로 

거듭나도록 권찰들의 OJ-육과 말씀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사역을 집중하려 

고 한 이유는 권찰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구역장을 이어 구역을 이꿀어갈 청 

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30. 40대의 성도흙l게 관심이 집중 

할때가지금입니다. 

30, 40대의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이들이 교회와 교궤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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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사역기간 내내 말씀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 

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고. 내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 받을 만 해 

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고. 하나님은 내전의 상처로 온전치 못한 

어린아이들을보이시며 나의 죄악되고하나님 앞에온전치 못한모습들을보게 하 

셨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나의 

죄를 씻기어 온전케 하시고자녀로불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느낄 수 있게 하셨 

다. 이런하나님의 값없는사랑을더 신뢰하게 될 때 그나라 영흔들을향한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셨다. 죄인인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 
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다. 

--

이선민(대학부) 

•••••••••••••••••••••••••••••••••••••••• 

집집마다 신당이 세워져 있고 어디를 가나 불상을 만드는 가게들을 볼 수 있눈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이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 주고 사신 영흔들을 만 

날 수 있을까 의심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그 
분의 계획 역시 내 뭇과는달랐다. 어디를가나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영흔들， 목 

자를 잃은 불쌍한 영흔들을 보여 주셨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그 땅의 영흔들을 사랑하고 계셨다. 가 

는 곳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구걸하는 어린아이들을 만났지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 외 엔 아무 것도 없었다. 

----------

- 팀에 늦게 합류하여 부담이 있었지만 걱정보다는 기도와 중보로 내가 죽으니 ， 

나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을 지난 선교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 팀은 B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역으로 선교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 곳에서 더욱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 저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가 전하고 온 복음으 
로 저들이 변화되게 해 주세요. 믿지 않겠다고 말한 영흔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 

님을 바로 알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가 전하 

고 온 복음의 씨앗은 작고 미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씨앗을 키워 주 

셔서 창대케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그 땅의 영 

흔들을 잊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곽현우(대학부) 

••••••••••••••••••••••••••••••••• 

우리가 만난 영흔들이 o~직 우리가 전하는 말과 전도지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 

하고 혹 잊어버 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함으로써 씨앗을 

뿌렸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했지만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 

시는 하나님을 느꼈다. 우리가 뿌린 조그마한 씨앗들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땅이 옥토와같이 되게 하소서. 

홍성은(대학부) 

김희진(대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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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I상의 모든 사랑틀이 웅바닝으{ 신령한 자녀로 밍 

“이제 나의 민생윤 없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충현교회에 출석하고 예 

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배신일 뿐 

만 아니라 남편인 나에 대한 배신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서 돌아올 때마다 욕을 하며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저 

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선택을 해라. 

나를 택하든지 아니 면 예수를 택하든지 !" 그러자 아내는 그래도 웃으면서 대탑을 
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뭇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아 

요. 그렇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에 더 충 

격을 받아 3개월 동안 따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술을 더 많이 

먹으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싫어서 아내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아내가 찾아 와 

서 저를 설득을 하자 저도 모르게 아내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제 마음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 동안 아내에게 했 

던 못된 일들이 생각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제가 힘들게 할 때마다 항상 사랑 

하고 용서하고 웃는 아내의 모습이 저의 마음을 조금씩조금씩 예수님께로 나아 

가게했습니다. 

어느 날 충현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도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행 16:13)란 말씀이 저의 n냄을 깨뜨렸습니다. 그 날 저 

는 집으로 가는 동안에 저의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동안 잘못 

복음의 랫 따{푼어!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선교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툰 언어지만 현지인들에게 전도지를 읽히고 또 읽어주 
었을 때 먼저 믿은 우리보다 더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그 

들에게 있음을 그들의 표정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 

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정하신 택한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그들은 우리를아무런 거리낌없 

이 반가이 맞아 주었고 복음을 전할 때 ‘아벤’ 하며 영접 기 

--

도를 하였습니다 왜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찍는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 • 
하셔서 이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이셨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임재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를 받은한자매가그자리에서 어린승려에게 전도하는모습을보고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땅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세력들 

이 이 자매를통해 복음으로무너지게 하시고많은 열매를 맺을수 있도록해 달라 

고울며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 때문에 이 영흔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 

님게서는 우리가 더욱 그들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김충자 (권사， 3교구) 

.. 01번 주에 줄말아는 섣교팀 

lI삐l111 뱉흩톨| --홉 슬흩l홉햄. 
5월 23일(월) ~ 5월 31 일(혜 11교구 3지역 징경수 5월 24일(화) ~ 5월 31일(훼 외선부1 김현배 

5월 23일(월)‘ 6월 2일(목) 3교구 1지역 최남하 5월 25일(수)~ 6월 3일금) 2교구 7지역 징용희 

5월 23일(월) ~ 6월 2일(목) 14교구 5지역 김영환 

* 연JH Af억 중인 전교팀 

-톨 률훌l홉편| l-홉 l흩.뭘훌. 
5월 17일(훼 ~5월 26일(목) 5교구 7지역 전종일 5월 17일(화) ~ 5월 26일(목) 10교구 2^1역 징영환 

5월 17일(화) ‘ 5월 26일(목) 9교구 5^1역 강희장 

된 저의 삶이 싫어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오셨습니다. 이후충현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구원하시 

고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는 저의 삶과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 

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없습 
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가고 있는 고국의 식 

구들과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 

음속에 커다란짐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을주시고 영원 

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외치고 싶 

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통일하게 

그들의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지인선교사준비생) 

주님을 고백학계 δlA/옵소서 

l(도하는 영혼으l 소리를 등요시용소서. 
세상응 흔드는 l~승 야픈 og혼으l 신응소리릎 틀어 주시옹소서 
영광고f 빗요료 l~득한 성령의 붕어l 

한줌으PH로도 냥}..( 봇하는 우상등으l 허상응 보꺼ft;/-시고 

요직 추으l 권능응 보제 하시용소서. 

L~으l 분노으l 붕꿋응 사그라지"H( 빠l고 

욕성으l 앙숭을 꺼두꺼ft;/-시용소서 

추닝응 고밴강태I 하시용소서. 

사도행전 17장 24-31절을 읽고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상을섬기는나자신 

을 먼저 알게 하시고회개하게 하시던 주님 . 그분은 저의 힘으로복음을 전하게 아 

니하셨습니다. 저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어리석고 둔한 저의 마음보다 오히려 급 

한쪽은주님이 아니셨을까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 가운데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제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가슴 아파하며 원망하던 저의 한 없는 교만을 

보게 하시며 한 없이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나 또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 

을 섬기며 지내왔는가. 정말 괴로워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주님의 계획과 인도에 따라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진정 그 분 

만을 신뢰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하게 하 

신 그분의 역사를 다시금 회상하며 내 마음을 잔잔한 은혜로 채워봅니다. 

II믿흩111 
5월 9일(월) ~ 5월 16일(월) 

5월 10일(훼 ~5월 18일(쉬 

5월 10일(화) ~ 5월 19일(목) 

5월 10일(화) ~ 5월 19일(목) 

5월 11 일(수) ~ 5월 18일(수) 

* 지난주에도작안전교팀 
뭘렐l 

9교구 4지역 정재모 

3교구 6지역 정창수 

2교구 5지역 정운환 

10교구 4지역 조영절 

14교구 4지역 김수언 

ii흩를i11 
5월 12일(목) ~ 5월 20일(금) 

5월 12일(목) ‘ 5월 21 일(토) 

5월 13일(금) ~ 5월 21 일(토) 

5월 13일(금) ~ 5월 21 일(토) 

강진우(정년1 부) 

3교구 3지역 허민선 

8교구 7지역 전성욱 

16교구 3지역 이상범 

16교구추가1 구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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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7년 전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해마다 MRI 검사를 받아야 한 

다. 지난 번 MRI 검사를 하러 가던 도중 엄마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인혁아， 만약에 종양이 재발했다면 어 떻게 할래7’ 

“하나님이 또.고쳐 주시겠죠 

“그런데，하나님이 다른뭇이 있어서 안고쳐 주시면 어떻게 할래7’ 
“그래도 믿고 기도하면 고쳐 주시겠죠 

“그런데 처음 수술하고 못 깨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엄마에게 데려다 주셨는 

데， 이번에는 안 데려다 주시면 어떡하지 7’ 

“나야 천국에 가니까 좋겠죠. 그런데 엄마가 걱정이에요. 엄마는 내가 보고 싶 

으니까슬프시겠네요 ” 

결국종양이 재발해서 나는치료를받아야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천 

국은 어떨까? 정말 병도 없고， 슬픔도 없을까? 하면서 더욱더 천국을 그려보았 

다. 

처음 병원에 입원한 날 링거를 달고 CT랑 MRI도 찍고 진찰도 받았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MRI를 찍기만 하고 치료를 안 해서 내 병이 심해진 

줄 알았다. 다른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종양이 2개라고 했는데， 이 병원 

에서는 종양이 3개라고 하셨다. 노발리스 치료(특수 방사선 치료)를 받는 첫날 

나는 어떤느낌일지 ， 두려웠고무서웠다. 그래서 나는그 때마다 기도를하였다. 
치료를 받을 때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얼굴이 답답하고 힘들다. 노발 

리스 치료는 아무 느낌도 없지만 치료를 받을 때마다 두렵 

다. 나는 그 때마다 기도를 했다. 나는 밤마다 핸지 모 

르게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다. 기 

도하고，또기도했다 

두달가까이의 치료가끝나고퇴원할 때 무사히 

치료를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 

고 나는 병원에 있으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고다짐했다 

, , J -

임인혁(소년부) 

*인혁이는 7던 전 처음뇌증앙이 발견되어서 수술했다. 

이후 다시 재발했지만오히려 걱정하는 어른들을위로하며 

전국을소망하는 믿음의자녀이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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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f 초등부 교사를 한 지 뀔써 3던째 되네요. 정말이지 저음에는 아 

무 '71도 모라서 내1f 다다하게 도1 of이드으 어떤게 하며 아나니 뜨이/ 
L 근 E υ 

마111 ~l 이끄이 7f 수 9，1으까? 내1f of이드에게 ~I마으 주01 어떤tJf ’ M2 ' 2 .. " 202 'L ' --' 

나? 어떻게 하먼 fl째중l 수 2.,'AI? 말씀을 어떻게 잘 이때아11 쉽게 전 

다하 수 01으까? 7μl으 이떠 7-/으 중아δ，mf? 드드 주 01마다 이러 ÁH 
'M2 L--'C ' L^2å ' 2 " 00 

까드으 째 1f며 시자δH더 교사 보사1f 이2-/게 3뎌째 저01 드0-/다느 7-/ 
。 δ 

에 저는 하나는l께 장맡 갑사하다는 말을 하고 'iJ L11요. 

그 동안 아이들을 맡O{.오먼서 매등F은 ?이 나이으/ 많고 적음이 gI음 

으/ 높고 상음을 결정I'Jf는 갯이 아니라는 ];엽ILI다. 저와 나이1f 열 잘 

이앙 01'/..' 그들이었지만 에수암을 gt한 그들의 준수한 맏응과 그 맙고 
투멍반 영혼은 01느 누듀와도 비할 수 없슨 것이었읍니다. 아이들에게 

교사로서 부끄러움도 많이 士껏고 럼쓴으l 자시/도 배웠으며 그들에 대한 

존킹SI도 상"'1상습니다. 

마상 절부지 맡고 올 11를 종아하는 그들이지만， 그 내먼에슨 죠l응l되 

고 온전한 예수삼의 정fl이 잘아 있l다슨 l -/Ol 저Pf 그동안 교사로 있I으 

면서 얻은 매틀}응압 LI다. 

그동안 함께 하fl 목사는I과 여러 초등부 선생는l듬과 간 과장는l툴 종 

무는1 ， 부맘즙!)..f딛 정말 앙^fδf고 부족했던 저의 모습에도 잭망하시지 

않}고 강싸 주시고 도와 주섰턴 분들께 적I정 g}로는 전때 드리지 몽째 이 

렇게펀지로 전때드릅I니다. 

호주에 1t서도 초등부를 유!I'JH 계속 11도 

I'Jf갔l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I께 영광 폴릅I니다. 

조등부 여러분틀 사랑합니다1 

••••••••••••••• 
후화와 절g}에서 가화와 가쁨， 

지난 1월 고퉁학교 생활을 마치고 막연히 결정한 도전 아닌 재도전 

모태신앙이지만 타율적인 신앙에 익숙해져 신앙적으로 너무 연약했다. 아니， 내 
스스로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단지 부모님께서 교회가라고 하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던나였기에，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기는커녕 ， 세상사람 

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고 “일 년쯤이야! 한 번 더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됐 

다 

하지만 막상 학원에 입학하고 보니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아는 사람이라곤 단 한사 

람도 없었다. 너무 외로웠고， 후회도 많이 했었다. ‘죽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했었으 

니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더욱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다. 대 

학부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한 지체 한 지체를 통하여 주님을 나타내셨고， 대 

학부의 ‘뽕공방’ 이란 소그룹을 통해 나보다 더 힘들고， 더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아 

이들을 보면서 각성하게 하셨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난 두렵잖네 ’ 란 말씀을 마음 속에 간직하며 살면 
서도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고 외로웅과 두려웅 앞에서 별벌 떨 

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결국 또 다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누군가에게 모 

든 고민을 털어 놓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 대상이 달랐다. 

‘세상의 사람’ 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 들을 찾아 나섰다. 대학부 지체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나를 붙드셨고， 이번엔 정말 많은 것을 깨 

닫게하셨다. 

그랬다. 나에게 재도전이란 ‘기회’ 를 통해서 ‘후회’ 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 을 

주신 것도모두주님의 뭇이었던 것을 너무나도 약하고세상에 대한 열망도 없이 

빛으로 

세상에 깊이 빠져 헤어 나올 수 없었던 나를 많이 사랑하시기에 나를 그냥 둘 수 없 
으셨기에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세상의 ‘빛’ 이 되게 하시 

려고 그러셨다는 것을 지금 나는 기쁘다. 세상이 밝아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새로 

워 보인다. 그렇게 ‘두렵고， 무섭던’ 학원이 ‘전도의 황금어장’ 으로 보이기 시작했 

으니말이다.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 속에서 우리를 키우신다. 지금 입시라는 세상의 시험 속에 

서 ， 학업이라는 세상의 지식 앞에서 ， 취직이라는 세상의 문턱 앞에서 ‘절망과 두려 

움’ 을 느끼는가? 지금의 모든 절망과 슬픔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 

시기 위해，주님만의 도구가 되게 하려고，풀무질을통해 새롭게 연단하시는 것이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더욱 의지해 보자. 주님 

께더욱다가가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 

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보자. 저기 저 멀리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 을 주님께서 ‘빛， 기쁨과 기회’ 로 변화 

시키시는소리가들리지 않은가? 

서동혁(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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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잃교회합방 휠체1교육위원회 교사들 

“ ðf 흔l양을 댁 Þf라” 

우리 교외는 선국일꾼을 양성아는 것을 웅요안 목표로 정해 이를 위OH 많은 판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일꾼으로 자라갈 퀴안 영온들을 말씀의 팔로 먹이고 있는 저11교육위원외 

소속의 교사들을 만나보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싱자가 복음을 어떻게 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애십， 초등부) 

매주 공부알 말씀을 구역예배냐 설교를 통애 많이 묵양버 부서담당 목사님을 통애서 더 
깊이 있케 본문을 배운 우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니다 . (어만선， 소연부 j 

유아부 5살반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시각 교재를 많이 사용압니다 몸동작으로 성명b빠 

아이들이 쉽게 이애하고 오래 기억아기도 압니다 이령듯 아이들의 엽장에서 본문의 액심을 

전압니다 . (이혜선， 유아부j 

매일 맙씀을 묵양버 석어 선생님께 제줄하도록 압니다 이를 동해 아이들이 많이 연아고 

있는 것을 느낌니다 (윤숙의， 중등l부 j 

가장 중요안 것은 예배임을 강조압니다 악원 선도 중 사영리를 가르졌는데 아이들이 직접 

전도하며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이l태옹， 우션부 j 

-교사로 지내며 감사안 것은 무엇압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아시는 어머니께서 자 

녀가 아이들어|케 복음을 선아는 것을 보섰다고 선OH주기도 아시L 어떤 아이는 상처가 났는 

데 엄마께 기도를 부탁해서 엄마가 기도했더니 바로 반상교를 떼어 냈다고압니다 이련 아이 

들의 순수만 믿음을 통해 많이 배우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여/선j 

저논 교사를 아연서 아이들을 통애 부모님을 많이 선도아게 되었습니다 심방 웅에 아이들 

이 교회에 가기 시즈，lt1 f면서 많이 번였다며 부모님들이 교외에 냐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매년 

아이들을 통해 안두 가정정도는 선도를 아고 있어 감사압니다 (강소영， 유치부 j 

교사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르였던 아이들이 성한H 맘1거| 봉사아며 멈음 위에 굳게 선 모 

습을 볼 때 삼 감사밥니다 (원의j 

말썽생이 아이가 매주 울며 기도밥니다 지금 빠르게 성함뼈 아냐님께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감사의 잔송이 절로 냐옴니다 r요애삽j 

악원선도 중 악교 선생님께서 불러 주셔서 만 반 악생들에게 복음을 선안 석이 있습니다 

l 다음주일잔송 l 

그 중 10영의 아이들이 교외에 나 

와 감사쨌습니다. (어만선j 

5~b년 전에 어떤 장애우를 맡 

았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분반 공 

부 신앵이 어려워 정말 임들었습니 

다. 그 아이는 ‘여l수님 사랑해요”랴 

는 고백밖에 아지 못쨌지만 성맙 

피하고 감사쨌습니다. 시간이 지 

냐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 아이를 

배려하고 사랑하기 시작쨌습니 

다. 이 모든 것을 통애 주님께 감 

사쨌습니다. 이l태옹) 

-교사로서 연재 기도제목은 

무었잉니까? 

영아부에서 2년 동안 배운 말씀이 평생 아이틀 안에 살아서 역사하길 , 또 아이들이 그 말씀 

에 순용하길 기도압니다다. (예강 줍슨’ 영아야-부뷰 
웅등1부는 어린이에서 성소년으로 념어가는 파도기이기 때문에 여려 가지 어려움과 유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준기를 믿음으로 잘 지내길 기도압니다 (윤숙의) 

요즙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거짓말을 밥니다. 죄악에 물들어가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 

이 맏났으면 하고 기도밥니다 . (어만선j 

교사는 어머니라고 생각압니다 교사로 언신했다연 추임에 빠져 아이들을 고아로 만드논 

일이 없기를 기도밥니다. (강소영j 

우리 반의 모토는 팩음 위에 굳게 선 사랑니반’입니다 외적인 경건보다 신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압니다 . (01예선l 

-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gf씀을 ;J.f유홈게 해츄십시오. 

처음 오시는 영아부 부모님들 웅에서 영아부로 오지 않고 아이와 암께 대예배에 가시는 분 

들이 있습니다 영아부( 생후 만달부터 2돌까지 ) 가 겉보기에 소란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케 됩니다 . 영아부가 어떤 부서인지 모르는 분툴도 많은데 많은 

부모님들의 삼여를 부탁드립니다 . (강 순) 

유치부는 부모님과 암께 예배드릴 수 없는데 엄마틀께서 많이 동밴f십니다 걱성하지 말 

고 아이를 유치부에 맡겨 주십시오. (강소영j 

잃은 양을 상기 위때 부모님들과 교구의 엽력이 있으연 더 옹겠습니다 선도아기가 더 염들 
어 지고 이스니다. 아이든어l게 시자가 보으이 새겨지도로 교외의 모드 기파이 아냐가 되언으 

g 디 「口 .., - , 1 ' L I 'M 

연앙니다. (신태용) 

전도를 해도 심이 멸어서 못 냐오는 선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각 교구에서 많이 도와주섰 

으면 압니다. (요애십l 

각 부서에서 각각의 역왈로 추님께서 맡71신 어린 양을 먹이는 교사들을 만냐니 , 베드로를 

빵H 말씀아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립니다 꾀|가 나를 사향f느냐 ·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편집실) 

새·가·족·을·환 영 합 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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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찬송의 처음 제목은 “십재}와 군기를 들고 행진하며 부르는 찬송(Hym， for 
prcx::a:표on with αα3s and BarmersJ’이라 불렸다. 월터몬데이에 바링굴드 목시m. 
않bine 뼈ring 어Jld， 1잃4~1924)가 행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작시했고， 아더 설리 
밴따thur Su빠an， 18낌~ Jru))o 1 1871년에 작곡하였다 개}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내가그리스도예수의 군사로나와함께 고난을받을찌니”라는말씀을기초한다. 

1절은 모든 믿는 사람이 십자가 군병으로서 앞서 가신 여/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 

임을 말한다 그 군대의 대ε띈 예수 그리스도0/시고 예수꺼/서 친히 영적 전투 

현장에 흠t꺼/ 계시며 친히 싸우심을 노래힌다 

후럼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앞εμf서 나가시며 싸 

우시는 예수님을 따라 가야 할 것을 말한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에 우리는 여/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힘 

차게 찬송을 하며 싸울 때 원수 마귀는 겁에 질려 쫓겨 나갈 것을 친앙한다 

3절은 주가 모든 교회를 지?μ/기에 이 세상 권세 즙띈 자 마귀와 그 나라는 멸망 받 

으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껴/실 때 지옥의 권세가 해치 못함을 친망한다 

4절은 이 블라운 권세를 받은 주의 백성 주의 군대가 함께 주님이 주신 승리의 개가 

를 부르며 영원토록 주님의 권세를 친앙할 것을 말한다 

모든믿는시람은주의 십자가군병이다. 군사로정집당한주의 백성은자기 생활에 얽 
매이는것이 아니라부르심을입은소망을따라서 부르신자를기쁘게 해야한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예수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십자가로 이미 모든사단과의 씨움에서 승리 
하셨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믿는십자가복음의 믿음을7찌고주님을향배갈때 
주님과함께승리할수있다. 

(찬앙위원회) 

1418 강현석 19 고등부 유영쉰4) 1437 박현숙 19 중등2부 합윤재5) 1456 보묘뻐}트19 외선부 박용순(12) 

1419 강은주 2 정년 1부 신정숙(2) 1438 손용성 19 중등2부 이호용(1 6) 1457 이혜영 14 장년1부 이혜숙(14) 

1420 이순심 2 징년2부 박상대(2) 1439 봉복용 17 정년2부 정대원'19) 1458 정한미 4 청년1부 허인원4) 

1421 최병옥 1 소망부 백경옥{1에 1440 김S얀 17 ε번2부 이정희(6) 1459 신동임 14 청년2부 정태순(8) 

1422 김정숙 16 장년2부 은필례(1이 1441 황나열 19 청년1부 이향선(4) 1460 김경렬 2 장년1부 유일옥(2) 

1423 방빛내 16 청년1부 김성도(4) 1442 김순환 13 장년3부 백영숙(13) 1461 최윤정 5 정년1부 김달현(5) 

1424 정귀자 4 ε먼2부 김휘재5) 1μ3 서진숙 19 정년1부 김정쉰2) 1462 간츄즈 19 외선부 이선훤1 2) 

1425 이예라 8 청년2부 이순영(1이 1얘4 김소연 19 청년1부 윤영현(19) 1463 보루구 19 외선부 김영희(1 2) 

1426 김순임 7 장년2부 최정원5) 1445 이옥자 13 소망부 신정임(6) 1464 몬큐 19 외선부 고미획12) 

1427 강신호 15 청년2부 길봉재뻐 1446 김영진 12 소망부 이오획에 1465 호세 19 외선부 전손순(1 1) 

1428 박상선 16 장년2부 강길례껴) 1447 김일녀 12 소망부 김정임(6) 1466 로하나 19 외선부 구영재히 

1429 오영순 8 장년3부 한용배(8) 1448 김춘자 13 장년2부 김재춘(13) 1467 윗산트 19 외서부 신광식삐 

1430 이춘자 8 소망부 한진숙(8) 1449 박종길 1 장년1부 안경재1) 1468 라리사 19 외선부 김종욱(1 1 ) 

1431 김재형 19 중등부 1450 김현주 19 정년1부 현경남(1 6) 1469 방건호 19 대학부 정혜실(14) 

1432 배성우 19 중등2부 김하경(4) 1451 입부자 6 장년2부 강태연(5) 1470 유금복 19 정년1부 박인재4) 

1433 김광우 19 중등2부 양성윤(1 3) 1452 김선도 6 장년2부 박종운(8) 1471 이현우 19 대학부 이원정(4) 

1434 이예진 19 중등2부 신예영(16) 1453 왕서민 19 외선부 박미련(1 5) 1472 루보프 19 외선부 징선재1 1 ) 

1435 박가은 19 중등2부 김하은(13) 1454 나빌라 19 정년1부 장인실(삐 1473 파르몬 19 외선부 박복순(1 1 ) 

1436 징서항 19 장년1부 이남획9) 1455 샤안뜨 19 외선부 김경영(6) 1474 성정임 10 장년1부 이덕심(9) 

잉상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제838호 쭈낀흉헌 

교피쇼석 

@) 2005년 5월 22일 

흩훨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햄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 

육간의 강건함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 십자가 복음 
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Ú}7)는 예수 그리 

스도의종이되게하소서 

~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 

관자가되지 않도록믿음을주소서. 

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 

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올 수 

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빼예수그리죠뻔l서 서로격려하고함 

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가게하소서. 

딩 모든 새꽤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 

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뺀1서 자 

라게 õ~서 

(2)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λ}랑의 실천으로세워 

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t서 

a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 
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충현 71도의창 
조혜진 양 (조숭원 씨 ， 이영 

희 씨의 딸， 19교구) / 28일 
(토) 16:00 코스모타워 3층 
(2호선 삼성역 2번 출구) 

·교샤양성부·수요성경공부종강예배 

일시 5월 22일(오늘) 15:45 
장소 : 베다니홀 
내용 예배 및 수료식 

(7호선 뚝섬유원지역 1번 출 

구) 

6, 차재웅 군 (차상우 집사， 염 

영애 집사의 아들， 18교구)과 

2, 강순례 타교집사 (조미순 집사의 모친) 
2교구 논현1구역113일 별세， 15일 장례 

3, 정국진 성도 (정운출 집사의 부친， 이순 

자 집사의 시부) 18교구 죽전3구역/ 15 

일별세， 17일장례 

4 이가우성도(김경복은퇴서리집사의 남 
편)13교구 산곡구역/16일 별세， 18일 

장례 

.20051년도전반기 종연전도훈련원 수료예배 
일시 :5월 25일(수) 13:30 
장소 · 베다니홀 

.2OOB년 의료선교의 날 
일 시 5월 22일(오늘) 10:00"'16:40 
장 소 . 저12교육관 3층(고등부실) 
주 관 · 의료선교부，외선부， 

한국 한센복지협회 서울시지부 
대 상 .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과목 흉부X선 촬영， 띠부질환，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혈당)， 
전염성 질환(간염검사 등). 
소변검사(뇨당 등). 외과， 내과， 비뇨기과 

'.단기선교팀장훈련 
일시 :6월 1 일(수)까지 매주 수요2부 예배후 
장소 본당 112호 
(*미수료자는 이번 차수에 전원 수강바랍니다 ) 

뿔
 김 욱군 (김규찬성도， 연태순성도의 

아들， 19교귀과 윤지영 양 (윤선한안수 
집사， 강신순 권사의 딸， 1교구) / 24일 
(화)13:00 갈릴리흘 

2， 0 1준수 군 (이난영 타교권사의 아들)과 
안보라미 앙 (안동현 장로， 김순옥 권사 

의 딸， 2교구) / 쟁일(토)11:00 웨딩의전 
당 1층그랜드볼룸 

3, 황규태 군 (김태임 집사의 아들， 1교귀 

과 김은자 앙 (김경순 씨의 딸) / 28일 
(토) 12:00 래팡 워l딩하우스 2층 

4, 박진회 군 (한복 권사의 아들， 11교구)과 
오정선 양 (오강록 성도， 김근례 권사의 

딸) / 28일(토)13:30 경신교회 본당 

5, 김기중 군 (김용기 씨 ， 송은자 씨의 아 

들， 19교구)과 곽수진 양 (곽상조 집사， 

박재순 집사의 딸， 7교구) / 28일(토) 
14:00 머릿돌교회 문화센타웨딩흘 3충 

1 권사회전체월례회 
일시 29일(다음주일) 15:00 
장소갈릴리흘 

2 권사 3，4지회 월례회 

일시 25일(수) 수요1부 예배 후 
ε암· 갈릴리흘 

3，는배전도부월례회 
일시: 22일(오늘) 15’m 
장소. 교육관 501호 

모임 

별셰 

김금순 타교집사 (마경자 권사의 모친 ， 

김종만 안수집사의 장모)11교구 장충1 

구역112일 별세 ， 14일 장례 

1.모뿜문 

2돼E원 

3. Xf 격 

4제출서류 

직원모집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23(월) 

설교자/기도자 | 장 훈/노영한 

29(주일) 

황진섭/김영순 

28(토) 

안치원/전은희 

27(금) 

하종철/이병두 

26(목) 

최종철/김운섭 

25(수) 

이희식/양효민 

24(화) 

임현덕/허형철 

·F펠F힐믿흩쇄. 날짜 예배 찬양 사 회 기 도 설 교 

5/25 수요 I 주의 얼굴 봐요리 (호산나찬양대) 위건량 신영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벌 2:5-11) 안치원 목사 

5/25 수요II 십자가에서 (실로암찬양대) 김태석 김순련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롬 8:26-30) 최성규 목사 

5/27 금요집회 소프라노 김연희/여교역자중창딘j아엔찬양대 안창덕 약할 때 강함 (고후 12:9) 위건량목사 

5/7i) 주일 I 〈예배 전찬양〉 이성진 한송규 진리에 순종하라 (갈 5’ 7) 하종철 목사 

5/29 주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외/비올라 이정림(벤옐 오케스트라) 이경준 박철구 진리에 순종하라 (갈 5 기 이창수 목사 

5/29 주일 m 이 세상끝날까지 외/현악4중주삐올라신민경 외) 고광환 함철주 진리에 순종하라 (갈 5:7) 안창덕 목사 

5/29 주일 W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외/아멘 중창단(지도‘ 공병식) 정충신 권명옥 진리에 순종하라 (갈 5:7) 이희식 목사 

5/29 주일 V 구름같은 이 세상외떼너 이상훈(벤엘 찬양대 솔로이스트) 윤수일 조종환 진리에 순종하라 (갈 5:7) 최종철 목사 

5/29 주일찬양 장년3부중창딘/실로암찬양대 양재웅 박상대 참된 믿음이란? (약 2’ 14-16) 여국근 목사 

예배담당 안내 (5/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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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영 
11교구 

김익환 
13.교구 

하종철 
18.교구 

김연식 

김정연 
2교구 

김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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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여국근 안창덕 
중등2부 대학부 

고광환 위건량 
1교구 새기족~육부 

이희식 최종철 
6교구 교재연구 

양재웅 이생진 
펀집국 5교구 

이경준 이창수 
15.교구 고등부 

정성영 이정훈 
9교구 예배위원회 

l 위임목사 김성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충현파원깅 

이종석 
기획위원장 

전홍렬 
선교위원징 

경비직 

약간영 

세례교인 (만 55세 01해 

;q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5서류제출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403) 

오진국 
빼위원장 

김광남 
긴축위원징 

진홍용 
행정위원장 

김영길 
4마닝자 
‘-0，←。

노광헌 
딩회서기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차신득 
채피해짧 

이갑재 
기획위원 

황영일 
교앓부g 

l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2교구징 교구위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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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펼성 
의료선교부징 

최무길 
째징위원 

안종욱 
김A쩨원 

기도원안내 

집회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 :00 
요전 10:00 
본당앞출발 

금요철야 오후11:00 
금요집회후 
본당앞출발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 예 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0이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욕주 
1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새기족gR육부 

한성임 임태주 
13.교구 19，교구 

김영수 
지원몽A범징 

함철주 윤석민 
i많앤때부징 할혈루O앤엠g 

김신국 
Ã t:rll .... ' .. rl 
00'1"0 

황의만 
예배위원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때배위원 

이태식 
예배위원 

배춘식 
13.교찜 

김중선 
8교구정 

전계식 
대혁부징 

한송규 
진도훈련부징 

이형수 안동현 
진도위원징 셰팩똥부징 

진학래 
유ÃI부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신교위원 O뺀않때징 장년2부장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깅써원징 새7택뿜부집 .11낌육위원장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관리부장 10교구징 ’5교구징 

김창국 
A엠부징 

강철형 
18.교구징 

김연근 
기브리밸앙ij~ 

펴l숭 
6교구징 

김숭곤 
틱이부정 

김단용 
당회부서기 

원웅철 
1찍구징 

신상수 
14교구정 

장철환 
11교구징 

안석현 
5교구징 

검은철 
때배위원 

이정우 
징언염징 

김환기 
9교구장 

김구형 
재3교육위원징 

정태두 
진도위원 

정청길 
예배위원 

이달옥 
재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입O뉴엘진앙대징 

김영달 
옹A써원정 

구분 시 간 장 -<L

청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 (학생) 

제2교육관 1층 
오후 ]:OO(성인) 

탁아부 오전 9 애-오후 2’때 교육관 11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T? 나tii꾀L1 O千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구 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 :00 

선교관 1충 - [[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득 ( 

l 전임지휘자 서준성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독장자 김소연 

· 선교사송요한 

구재완 
고등부징 랩

 
짧
 

전은배 
뚫범싱 

장숭규 
소년부징 

김형곤 
유년부징 

송두섭 
칭년1부징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될디다 

Simultan∞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녀nguage are av，떠ableat the 티evenO’ clock Worship Sef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왜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r..ice 


